
오직 주님만
창세기 24:58-61, 로마서 7:21-25, 마태복음서 11:28-30

  로마서 7장에서 사도바울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
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
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롬 7:21-
23). 사도바울이 발견한 법칙이란 바로 ‘우리의 인생 법칙’입니다. 이 세
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인 인생 법칙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속사람 곧 영으로는 뭔가 하
나님 뜻에 맞게 제대로 살아가려하는데 나의 겉사람 곧 나의 육체가 따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신앙인의 인생 여정에서 계속해
서 서로 상충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
입니다. 세속적으로 막 사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인생 법칙이지
만, 온전히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인생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24절) 
  뭔가 깨달음이 있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이 인생 법칙에서 답을 얻

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대표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 지성인인 가말리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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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율법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노력으로 이 굴레와 같은 인생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계승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인생법칙의 굴레에서 헤어
나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수행, 돌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였으나 이 인생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루터 둘 모두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찾아내었던 답은 
본인의 어설픈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이며 개신교 신앙의 기본 틀입니
다. 
  자, 이제 사도바울이 인생 법칙을 발견한 후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
왔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
져 주겠습니까?”(24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
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질문 후 곧바로 너무 명확하게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25절). “건져 주신”이라고 할 때 ‘건지다’는 단어는 기독
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하다’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즉 구원하다는 것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인생 법칙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헤어 나
올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
니다. 물에 빠진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함께 물에 빠져 있는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 또한 그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
다. 오직 물에 빠져 있지 않은 자, 배 위에 있는 자만이 나와 그들을 건져
낼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나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 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법칙의 소용돌
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들을 향해 무

거운 짐을 예수께로 다 가지고 오와 참된 쉼을 얻으라고 말씀 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마 11:28).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불안과 걱
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처한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걱정과 불안
을 내려놓고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
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처음 보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전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시집
을 가겠냐는 질문에 “예. 가겠습니다”(창 24:58)라고 담대히 대답하는 리
브가와 같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사뭇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
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29-30).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시고, 예
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멍에란 소의 목 주위
에 걸어서 수레나 짐을 끌게 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
는 십자가 아닌가요? 그 엄청난 무게의 멍에를 지라고요? 십자가가 가볍
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최고의 멍에요 짐
이 맞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예수께서 본인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지라
고 떠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곧 십자가는 이미 예
수께서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유
월절 어린양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멍에까지도 홀로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멍에와 짐의 값을 치루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질 짐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은 
‘예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멍에에 매어진 짐은 이미 예수께서 다 지



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괜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대상
인 예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죄악
을 홀로 멍에에 메고 끌고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다 치루시고 부
활하여 승리하신 진정한 문제 해결자, 참된 위로자,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짐을 다 맡기고, 그분과 함
께 동행함으로써 참된 위로와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린 소에게 멍에를 지우고 끄는 법을 가르치
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린 소에게 멍에를 메게는 하였으나 실제 끌 짐
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짐은 옆 어미 소의 멍에에 매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소가 할 것은 진짜 짐을 멍에에 묶어서 끌고 가는 어미 소와 함께 나
란히 걸어가면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짐은 예
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지셨으니 우리가 그의 멍에를 매었지만 그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벼운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의 어려움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그와 함께 동행 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
과 쉼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멍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러나 죽음
에서도 부활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리브가처럼, 사도바울
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인생 전체를 걸고 100% 믿고 의지함으로써 굴레와 
같은 인생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처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 동 환 목사 (2020. 7. 5. 주일예배)


